










헤이그 평화궁에 한국 상징물 설치 [장혜경의 네덜란드 다이어리] 웃는 해치 ... 퍼 | 이지 6110 

- 네덜란드 평화궁의 해치상 설치 기념 촬영. 왼쪽부터 최종현 네덜란드 주재 한국대사， 조태열 

외교부 차관，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 소장， 이 병석 전 국회 부의장， 권오곤 국제유고전범재판소 

재판관，최진호작가. 

110년 전 뼈아푼 기억 어루만지는 해치상 

너비 l .3m, 높이 1.5m 크기인 해치상은 한국에서 채굴된 고흥석으로 제작됐다. 그리고 얼굴에는 여린 미 

소를 띠고 있다. 미소는 평화를 상징한다. 게다가 전통 민화에서 차용한 꽃， 새， 나비 등 평화의 상징물들이 

새겨져 있어 평화를 위한 바람을 한증 더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힘없는 나라의 국민으로 세계 평화 회의에 참석하지도 못했던 슬푼 과거사 

를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국제 평화를 위한 재판소가 있는 평화궁의 입구에 사법 정의를 실현하자 

는 뜻을 지닌 우리 전설의 동물인 해치가 놓이게 됐다는 것이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이준열사기념 

관의 송장주 관장의 떨리는 목소리를 통해 그 당시 이준 열사가 느껴야 했던 잠담함과 수모의 고통이 어떠 

했을까 하는 안타까움에 가슴이 시렸다. 

송 관장은 이를 계기로 국제사법재판소에 한국인 재판관이 선출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밝혔다. 

국제재판소에 몇 명의 재판관이 진출해 있는 지는 국력과 외교력을 평가하는 기준이기도 하다. 현재까지 

국제재판소의 한국인 재판관은 국제형사재판소의 송상현 소장， 국제유고전범재판소의 권오곤 재판관， 코 

메르루즈 특별재판소의 정창호 재판관， 국제해양법재판소의 백진현 재판관이 있다. 하지만 아쉽게도 지금 

까지 헤이그 평화궁에 있는 국제사법재판소 15명의 재판관 가운데 한국인 재판관은 없다. 재판관 선줄은 

국제법 분야에서의 위상은 물론 국가 전체의 품격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웃는 해치상의 기운으로 인 

해 곧 한국의 법조계에서 좋은 소식이 전해질 것이라는 기대는 지금까지 한국의 저력으로 봐서 희망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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